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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서 응급 자궁봉축술의 효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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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bjectives (목적)

자궁경부가 개대되어 진단되는 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 응급 봉축술의 효용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. 이

번 연구는 응급 봉축술이 임신기간의 연장과 출생아의 예후에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였다.

Methods (연구 방법)

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31명의 환

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은 임신2삼분기에 진통 없이 자궁경부 개대가 되었을 때로 하였으며, 

자궁경부 개대는 자궁경부 시진시에 양막이 개대된 경부로 보일 때 진단하였다. 31명의 대상 환자 중 9명은 응급 맥도

날드 자궁경부 봉축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받았으며, 22명의 환자들은 침상안정과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. 

Results (결과)

진단 시 자궁경부로 시진되는 양막의 돌출 크기는 2.89 cm, 2.91 cm으로 비슷하였으며, 진단 시 임신주수는 24주1일

과 24주 6일로 차이가 없었다. 진단 후 분만까지의 임신 유지하였던 기간은 봉축술을 시행하였던 군은 45.78일, 시행

하지 않았던 군은 9.32일로 p-value 0.019로 봉축술을 시행한 군에서 의미있게 길었다. 출생체중도 1,471 g과 912 g으로 

봉축술을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. 아프가 점수는 1분과 5분은 3.1, 2.82와 5.33, 4.18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.

Conclusions (결론)

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 응급 자궁봉축술은 임신기간의 연장과 출생아의 출생체중을 늘리는데 기여한다. 


